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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예배 및 모임의 제한적인 허용 건.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통해 발표되었듯이, 교회 예배와 모임이 5월21일(목)
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6ft(약 2m),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drive in) 방식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메모리얼 기념도 10명 이내 할 수 있다고 하오니,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현장 예배를 준비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히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배가 정상화 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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